
휘발유- 세녹스 대립 첨예국면!
프리플라이트 , 1일생산 130만리터 증설 … 주유소는 판매중단 불사

프리플라이트는 2003년 하루 30만ℓ이던 전남 목포공장의 생산능력을 130만ℓ로 증설했다.

2002년 11월 50여개이던 <세녹스> 판매점이 2003년 1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로 증가했으며 계속 늘

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.

현재 <세녹스>는 용기 판매점에서 10ℓ와 20ℓ짜리 용기에 담아 판매하거나 주유소와 같은 형태의 전문 판

매점에서 팔고 있는데, ℓ당 990원으로 휘발유보다 훨씬 싸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.

산자부는 <세녹스>를 유사휘발유로 규정짓고 생산기업인 프리플라이트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, 대

표이사 등은 최근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 계류중이다.

한편, 한국주유소협회(회장 원용근)가 자동차연료 첨가제인 <세녹스>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

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관련 정부부처를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주유소협회는 전국 1만여 회원사가 서명한 진정서를 전달하고 <세녹스> 유통에 따른 일선 주유소들의 피해

사례를 알리는 한편, 정부 차원에서 <세녹스> 유통을 근절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.

특히,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행정자치부에는 업계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휘발유 판매중단도 불사하겠

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<세녹스> 관련소송이 진행중인 담당 재판부에도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이다.

주유소협회는 <세녹스> 유통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유소들만 피해

를 입고 있으며, 2003년 2월20일 새 회장단이 구성되는 대로 정부의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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